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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킨 알림 소리
- 6월부터 수도권 시범 운영, 올해 총 6회 발송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큰 역할
- 2024년에는 수도권 정규 운영 전환 및 시범 운영 지역 단계적 확대 추진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난 6월 15일(목)부터 10월 15일(일)까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었을 때 기상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발송하는 재난문자이다.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하늘을 감시

하는 기상청이 위험기상 발생 즉시 재난문자를 보냄으로써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여타 재난문자와 달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재난문자가 발송됨으로써, 정확히 위험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국민들에게만 경고를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 또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긴급재난문자’로서, 

현장에서 그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7월 11일 16시경 

발송된 첫 문자부터 9월 16일 20시 30분경 발송된 마지막 문자까지, 

총 6번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실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당시 지역 119안전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첫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던 7월 11일

에는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일대에서 도로·하수도 역류·침수 신고 

19건, 반지하 침수 신고 11건, 지하실·주차장 침수 신고 3건으로 총 3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영등포구 일대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던 7월 

30일에도 총 2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이력 >

# 일시 기준AWS 발송지역(세부)

1 `23.7.11.
16:00경 기상청(410) 서울

동작구 7개동 동작구 상도·상도1·대방·신대방동,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신길·대림동

2
`23.7.26.
20:15경 중랑(409)

서울
중랑구 6개동

중랑구 면목동·상봉동·중화동·망우동,
광진구 중곡동, 경기 구리시 아천동

3 `23.7.30.
18:45경 영등포(510) 서울

영등포구 21개동
영등포구 영등포동·영등포동1∼8가·당산동
1∼6가·당산동·도림동·문래동1∼3가·양평동

4 `23.7.31.
19:35경 이천(203) 경기

이천시 4개동 경기 이천시 단월동·고담동·장록동·부발읍

5 `23.8.7.
19:15경 송도(631) 인천

송도 1개동 인천 연수구 송도동

6 `23.9.16.
20:30경 풍도(966) 경기

단원구 1개동 경기 단원구 풍도동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제도는, 수도권 지역은 내년

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그 외 지역은 시범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날씨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라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시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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